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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의유당 남씨가 이질부인 연안 이씨에 대해 작성한 한글행록과 

유사 및 이를 바탕으로 사대부 남성이 작성한 추도문자를 비교 검토한 것

이다. 여성에 대한 여성의 한글 행록과 그를 바탕으로 작성된 사대부의 추

도문자에 대한 최초의 사례이기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고하였고, 나아가 

각 작품의 창작 배경과 차이 및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딜부슉부인연안니시​​녹>은 작자인 의유당은 문학적 능력과 둘 사

이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겹으로 얽힌 친인척 관계 등으로 인해 시이모임

에도 행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의유당은 연안이씨를 이상적이고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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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으로 형상화하여, 부녀자에게 요구되는 규범의 맥락에서 삶을 정리하

였다. 여성에 대한 여성의 한글 행록이지만 여성만의 독특한 시각이 두드

러지지는 않았다. 이 글을 바탕으로 작성된 박윤원의 <연안이씨숙부인애

사>에서는 행록에 제시된 일화를 변개하여 세속적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여중군자의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원래의 일화에서 강조된 어른에 대한 배

려, 검소와 절약 등의 도덕적 절목을 잘 실천한 인물로부터 외물에 흔들리

지 않는 올곧은 마음을 지닌 군자적 이미지를 읽어내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여중군자인 연안이씨 그 자체를 현창하였다기보다는 부귀가의 자제

임에도 과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학문연구에만 매진하는 아들 김종선의 행

위의 근원으로서 연안 이씨를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학문연구에 매진하기

를 권면하기 위해 사용된 인물 형상이었다. 곧 교자(敎子)의 측면에서 발견

된 여중군자의 형상이었던 것이다.

의유당은 연안 이씨를 기리기 위해 행록 외에 <유사>도 작성하였다. 앞

서 작성한 행록은 모두에게 기억되기 위하여 규범적인 모습을 형상화하였

지만, <유사>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억과 심사를 기록하였

다. 이 <유사>는 <행록>과 다른, 여성의 여성에 대한 기록의 또 다른 층위

를 보이는 것으로, 여성들 간의 감정적 유대와 지기(知己) 욕망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검토는 비록 한 사례에 대한 검토이지만, 현재로서는 망자인 여

성에 대한 여성의 한글 기록과 이를 바탕으로 한문으로 작성된 남성의 추

도문자를 동시에 확인하는 유일한 사례이기에, 남성의 관점의 차이 및 여성 

기록의 층위를 확인하는 한 가지 사례 이상의 의미를 띤다고 할 것이다.

핵심어: 의유당, 의유당유고, 여성문학, 한글 행록, 한글 유사, 박윤원

1. 들어가며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된 조선시대의 사회 제도에서 여성의 영

역은 상당히 제약되었다. 생활공간뿐 아니라 교육과 문자의 사용도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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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기에, 여성의 글쓰기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사대부가의 여성의 경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교육과 독서가 권장되어 내밀하게 여성들의 문자문

화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18세기에 들면 여러 여성작가들이 다양한 글

쓰기를 보인다. 호연재 김씨(1681～1722)의 �호연재유고�, 윤지당 임씨

(1721～1793)의 �윤지당고�, 의유당 남씨(1727～1823?)의 �의유당유고� 등

에는 한시와 의론문, 유기문 등 한문으로 창작된 다양한 작품이 실려 있고, 

빙허각 이씨(1759～1824)의 �규합총서�, 풍양 조씨(1772～1815)의 <자기

록>, 안동 권씨(1718～1789)의 <절명사> 등은 한글로 저술된 대표적 작품

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단지 몇몇 작품들로 한정될 뿐, 조선후기

에 들어서 다채롭게 나타나는 남성들의 작품들에 비해서 여성의 작품은 소

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성들은 문학작품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의미

를 확인하고 보전하였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비록 제한된 영역이었지

만, 그들의 문자인 ‘언문[암클]’을 통해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의미를 부여

하였다. 비록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성들이 여성에 대

한 한글 행록이나 유사(遺事)를 작성한 예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1) 다음의 

자료를 보자.

① 할머니의 병이 더욱 깊어지자 막내 누이인 윤실(尹室)을 보며 말씀하셨다. 

“감실에 작은 상자가 있으니 마땅히 조심스럽게 보관하여 잃지 말도록 하여라.” 

급기야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누이들이 가져다 열어보니 작은 두 장

의 종이가 있었다. 하나는 집안일 처리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친정 어머니

인) 이부인의 유사(遺事) 몇 조목을 손수 작성하신 것이었다.2)

② 담양공(潭陽公)이 유인(孺人)의 행장을 짓고자 하였으나 병으로 이루지 못

하고 죽었다. 안씨(安氏) 집안에 시집 간 딸이 언문 행록 한 통에 그 사적과 행실

을 담고, 열행(烈行)이 나에게 행장을 부탁하였다. 나는 외람되게도 유인의 사위

 1) 김경미, ｢18세기 양반여성의 글쓰기의 층위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

고전여성문학회, 2005, 18～25면.

 2) 先祖妣病旣革, 顧季妹尹氏婦曰: “吾有小箱在壁龕中, 宜謹藏而毋失.” 及先祖妣棄世, 慈堂與

諸妹取而閱之, 中有二小紙. 其一則區處家事者, 其一則乃手錄李夫人遺事數三條也. (<先妣行

錄>, �西堂私載� 卷之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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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니 (…) 어찌 감히 사양하겠는가. 게다가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있다. 신축년

(1781) 아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안씨 집안에 시집간 딸이 그 행록을 아내에

게 보이면서 더하고 뺄 곳을 물었다. 아내는 숨결이 실 낱 같았으나 눈을 뜨고 

살펴보고 마침내 한두 가지 말을 보충할 것을 부탁하였다. 마침 열행이 곁에 있

어서 나를 지목하면서 “이것을 편찬하는 것은 매형에게 달려 있어요.”라고 하니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3)

①은 서당(西堂) 이덕수(李德壽)의 <선비행록(先妣行錄)>의 일부분이

다. 실제 이 글은 아들인 이산배(李山培)가 지은 것인데, 이산배가 요절하

여 이덕수가 자신의 문집에 <선비행록>이라는 제목으로 실은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이덕수의 어머니인 청송 심씨(1649～1727)가 마지막에 며느리

와 손녀들에게 글을 남겨 당부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집안의 일처리

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친정어머니 이부인(李夫人)에 대한 기

록을 보전하는 것이었다. 이 중 친정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주목을 요한다. 

이 ‘유사(遺事)’는 시집인 이덕수 가문의 여인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

의 친정어머니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녀딸인 윤씨부(尹氏婦)

에게 진외증조모가 되는 한산 이씨(韓山李氏)에 대한 기억을 부탁하는 것

은 단순히 시집인 전의 이씨가(全義李氏家) 중심의 여성에 대한 기억이라

기보다는 모계로 연계되는 여성들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가문의식의 

맥락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어머니의 존재가 여성들 사이에 민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록 사대부가 남자의 한문 

기록 속에서만 확인될 뿐이지만, 여성이 한글로 ‘유사’를 쓰고, 가까운 여성

들에게 이를 부탁하는 모습에서 여성들이 여성을 한글로 기록하고 공유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의 경우에도 한글로 여성에 대한 여성의 기록을 남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는 근재(近齋) 박윤원(朴胤源)이 작성한 그의 장모인 남양 홍씨

의 행장의 일부분이다. 남양 홍씨의 장남인 담양공 김철행(金喆行)이 행장

 3) 潭陽公欲爲孺人狀, 有疾不果成而歿. 安氏婦以諺錄一通, 載其事行, 烈行屬胤源爲狀. 胤源忝

爲孺人女壻, 蒙被眷愛者三十年, 且以粗解文字, 猥辱知奬, 義何敢辭? 抑又私有所感者, 當辛丑

吾妻之將死也, 安氏婦以其錄示吾妻, 問其增刪. 吾妻方氣息如絲髮, 而能開目閱視, 遂請添補一

二語. 時烈行在傍, 指余曰: “撰此者姊兄在.” 吾妻頷之. (<外姑孺人南陽洪氏行狀 >, �근재집�

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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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어야했지만 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둘째 딸인 안종인(安宗仁)의 처

[安氏婦]가 행록을 작성하고, 다시 죽음에 임박한 자신[박윤원]의 처가 몇 

가지 첨삭한 것을 바탕으로 행장을 찬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몸져누운 

동생을 찾아와 어머니의 행록 검토를 부탁하는 언니나 목숨이 실낱같은 가

운데서도 어머니의 기록 한 두 군데 보충하기를 요구하는 동생의 모습에서 

딸이 어머니를, 여성이 여성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공적인 영역의 삶이 허락되지 않은 여성이, 자신들에 대한 기

록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송 심씨가 쓴 ‘유

사’와 남양 홍씨의 둘째 따님이 쓴 ‘행록’은 전하지 않는다.4) 여성들의 여성

에 대한 기록은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성에 의한 여성의 한글 행록과 유사 자료가 있어 주목을 요한

다. 대부분의 한글 행록(장)은 한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인데 비하여 이는 

여성이 직접 한글로 여성에 대해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5) 바로 <동명일

기>의 작자인 의유당이 남긴, 자신의 이질부에 대한 기록인 <이딜부슉부

인연안니시​​록>과 <유​>가 바로 그것이다.6) 지금까지 남성의 한문 문

집을 통해서 그 흔적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여성의 여성에 대한 행록과 유

사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의유당의 <숙부인이씨행록>과 함께 남윤원의 <숙부인연안이씨

애사(淑夫人延安李氏哀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윤원의 <숙부인연안

 4) 다행히 청송 심씨가 쓴 <遺事>는 이덕수가 한문으로 번역하여 자신의 문집에 수록하였고

(<先妣墓誌>에 부기되어 있다), 전의 이씨[安氏婦]가 쓴 행록은 박윤원의 행장의 바탕이 되

었기에, 행장을 통해 개략적이나마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원모습을 확인할 

수 없기에 여성의 한글 기록에서 주목했던 부분이나 한글 기록의 특징에 대해서는 알기 어

렵다. 

 5)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한글 행록, 행장은 한문으로 작성된 행장을 번역한 것이다. 다만 숙

종의 계비인 인원왕후가 지은 <션비유​>는 한문 번역이 아닌 한글로 작성된 보기 드문 예

이다. 아마도 왕실의 기록이었기에 전승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이딜부슉부인연안니시​​록>과 <유​> 역시 왕실의 기록으로 판단된다. 이 자료는 �의유

당유고�에 실려 있는데, �의유당유고�가 왕실자료임에 대해서는 류준경, ｢�의유당유고�의 

형성배경과 문학사적 가치｣, �한국한문학연구�61, 한국한문학회, 2016, 82～88면 참조. 인원

왕후의 <션비유​>에 대해서는 정하영, ｢숙종 계비 인원왕후의 한글 기록 : <션군유​>와 

<션비유​>｣, �한국문화연구�1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6, 277～315면 참조.

 6) 이하 <이딜부슉부인연안니시​​록>는 <숙부인이씨행록>으로 약칭하고, <유​>도 <유사>

로 표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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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애사>는 바로 의유당의 <숙부인이씨행록>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

문이다. 이처럼 여성의 한글 행록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남성의 한문산

문 자료가 함께 확인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것이 유일한 자료이다. 여성이 

여성을 기록하는 모습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

시에 그를 바탕으로 작성된 남성의 추모문자를 비교함으로써 남성의 한문 

산문과 여성의 한글 행록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문

학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한글과 한문 등의 차이를 확

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유당은 연안 이씨에 대한 행록을 작성한 다음, 이어 연안 이씨

의 ‘유사’도 작성하였다. 왜 의유당은 굳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양식인 ‘행록’

과 ‘유사’라는 두 글을 작성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글 행록과 유사

로 두 양식으로 생애를 기록한 이유, 나아가 남성의 한문 산문과의 차이 등

을 두루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자료를 모두 검

토하기로 한다. 먼저 여성의 여성에 대한 한글 행록인 <숙부인이씨행록> 

및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박윤원의 <숙부인연안이씨애사>을 검토하여 

둘 사이의 거리를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의유당의 또 다른 글인 연안 이씨

에 대한 유사를 검토하여 각 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모를 정

리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여성문학, 특히 여성어문생활 관련 논의가 보

다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처음으로 소개되는 자료를 다루고 있기

에, 기본 자료인 <숙부인이씨행록>과 <유사>의 원문을 주석 작업을 더하

여 부기토록 하겠다.7) 

2. <이딜부슉부인니시​​녹>의 창작배경 및 특징

<이딜부슉부인니시​​녹>은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작자인 의유당이 

작성한 것으로, 의유당의 또 다른 작품집이 �의유당유고�에 실려 있다. 분

량은 2,300여자로 원고지 약 12장 정도이며 유려한 궁체로 필사되어 있다.

행록의 대상자인 숙부인 이씨(1738～1785)는 李長源의 딸로, 남편은 청원

 7) <이딜부슉부인니시​​록>과 <유사>의 원문과 주석은 본 논문 뒤에 첨부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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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군 김시묵(金時黙, 1722～1772)의 아들인 김기대(金基大, 1738～1777)이

다. 김기대의 생모(生母)가 바로 의유당의 언니이기에 의유당과는 시이모와 

이질부의 관계가 된다. 김기대는 정조비인 효의왕후(1753～1821)의 오빠이

다. 다만 효의왕후는 김시묵의 계비(繼配)인 남양 홍씨 소생이어서 생모는 

다르다. 이들 사이의 관계를 가계도로 보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金時默

(1722～1772)

宜寧 南氏(의유당의 언니)

(1726～1746)

南陽 洪氏

(1729～1791)

金基大

(1738～1777)

延安 李氏

(1738～1785)

孝懿王后

(1753～1821)

正祖

(1752～1800)

金宗善

(1766～1810)

<그림1 : 연안 이씨 시집 가계도>

<숙부인이씨행록>이 �의유당유고�에 실리게 된 것은 효의왕후와의 관

계 때문이다. �의유당유고�는 효의왕후와의 관련 속에서 왕실에서 편찬된 

서적으로,8)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은 한시문(漢詩文)이다.9) 주로 의유당이 

1797년 1년 동안 왕실과 가까운 삼청동에 머물면서 왕실, 특히 효의왕후의 

지우(知遇)를 입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숙부인이씨행록>은 한시문들

보다 12년 전인 1785년에 작성된 것이지만, 의유당의 한시문들 뒤에 첨부

되었다. 효의왕후의 친정 올캐에 대한 행록이기에 한시문 뒤에 부록의 성

격으로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 곧, <숙부인이씨행록>은 왕실과의 관련으로 

인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의유당이 이질부인 연안 이씨의 행록을 작성한 것은 연안 이씨의 아들인 

김종선의 부탁 때문이었다.10) 어머니의 덕행을 기리기 위해 이모할머니인 

 8) 류준경, 앞의 논문 참조.

 9) 한시문들이기는 하지만 한문으로 표기된 것은 아니다. 먼저 한글로 音寫하고, 번역을 부기

하는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10) 부인의 아이 일 남시의게 부인의 덕을 녁거몌오고져 쳥니 (<이딜부슉부인니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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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유당에게 어머니의 행록을 부탁한 것이다. 그런데 시이모가 이질부의 행

록을 작성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 아들인 김종선이 직접 ‘선비행록(先妣

行錄)’을 작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어려웠다면 자신의 누이, 할머

니 등에게 부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인용한 자료에서 보듯이 

행장, 묘지명 등 망자를 기억하고 기리는 글들의 초안이 되었던 여성들의 

한글 행록, 한글 유사 등은 대부분 망자의 딸이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작성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의유당이 연안 이씨의 행록을 작성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

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점을 먼저 살펴보자. 연안 이씨가 돌아갔

을 때, 김종선의 나이는 20세였다. 비록 조금 어린 나이이기는 하지만, 이미 

당시 큰 학자였던 박윤원으로부터 과거보다는 학문에 힘쓴다고 상찬 받을 

정도였기에11) 그의 문학적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나이도 

조금 어린데다 집을 떠나 바깥 스승[外傅]에게 가서 수학케 하였으니12) 어

머니에 대한 기억이 상대적으로 적어 직접 행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23세이었던 3살 위의 누이가 있었고, 할머니도 생

존해 있었기에 이들에게 한글 행록 작성을 부탁하거나 혹은 이들의 전문을 

바탕으로 자신이 행록이나 유사를 작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이모인 의유당이 행록을 작성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사실 김종선에게 어머니 연안 이씨는 각별한 존재였다. 다음은 근재 박

윤원의 말이다.

김성보(金城甫, 城甫는 金宗善의 字)는 자질이 매우 뛰어나다. 혁혁한 집안에

서 태어났고 또 일찍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사치스런 습속이 없었다. 듣기에 그 

어머니가 현명하였고, 그가 학문에 힘쓴 것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13) 

11) 城甫日夜讀<大學>家禮書, 不屑屑爲科擧業. (…) 城甫將進而未已者也, 吾知其學成有日. 

(<淑夫人延安李氏哀辭>, �近齋集�卷28)

12) 그 아이 다만 나히니 랑고 귀듕(貴重)미 텬뉸(天倫) 밧긔 타별(他別) 거시로 

허 밧스[外傅]의게 보고 집의 용납(容納)디 아냐 (<이딜부슉부인니시녹>)

13) 曰: “金城甫姿禀甚好, 生於烜爀, 又早孤而無綺紈驕侈習. 吾聞其母賢母也, 其向學, 亦承慈敎

云.” (<先考近齋先生府君言行錄>, �冷泉遺稿�卷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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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영귀족(簪纓貴族)인 김종선이 과거보다는 학문에 힘썼던 것은 어머니

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이라는 박윤원의 전언이다. 이로 보건대, 김종선에게 

어머니는 바른 길을 인도하는 스승과 같은 존재였고, 아마도 어머니를 깊이 

존경하고 따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시이모 의유당에

게 부탁하는 것은 의유당이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가장 잘 그려낼 수 있다

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김종선이 특별히 의유당에게 행록의 

작성 부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대략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의유당의 뛰어난 문학적 능력. 행록을 작성할 당시 의유당의 나이

는 58세로 이미 10여년 전에 �관북유람일기�를 지었다. 연안 이씨와 의유

당은 상당히 가까웠던 사이였기에 의유당의 문예적 능력이 연안 이씨를 통

하여 김종선에게까지 알려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관북유람일기�의 

<춘일소흥>, <영명사백월루상량문> 등은 직접 한문을 번역한 것이고, 10

여년 뒤의 작품이긴 하지만 �의유당유고�에서는 한시, 한문산문 등을 직접 

창작하는 면모까지 보인다. 이러한 의유당이기에 그의 문예적 역량은 가까

운 부녀자들 사이에 충분히 알려졌을 것이다. 따라서 김종선은 다른 부녀

자가 아닌, 의유당에게 어머니의 기록을 부탁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의유당과 연안 이씨의 각별했던 관계. 의유당과 연안 이씨는 

비록 시이모와 이질부라는 조금은 먼 관계이고, 나이도 11살이나 차이 났

지만,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했던 지기(知己) 같은 사이였다. 연안 이

씨의 시외조모인 여부인(呂夫人, 1692～1755)이 생존해 있을 때, 연안 이씨

는 시외가에 와서 여러 날을 머문 경우가 많았고, 의유당 역시 친정 나들이

로 인해 둘이 함께 지낸 시간도 꽤 있었다.14) 이렇게 서로 모이면서 둘은 

급속도록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 지식(知識)이 쳔단(淺短)야 비록 사 알기의 브죡(不足)나 부인(夫人)

의 단슉(端肅) 덕(德)과 효슌(孝順) 실(行實)을  일 친(親愛)고 심복

(心服)야 샹(恒常) 승우(勝友)로 보고 부인(夫人)이 날 셤기미  우리 형

14) 션비(先妣) 녀부인(呂夫人)이 오형(吾兄)을 곡(哭)시므로 거의 상명(喪命)의 니러 겨시

더니 밋 딜부(姪婦) 어드시매 흡연(洽然)이 비회(悲懷) 위로(慰勞)야 로 하동(紫

霞洞) 본집의 마자 일위시고 가면 문득 여러 날 머므실  귀령(歸寧) 예 시러곰 부

인(夫人)으로 더브러 죠용이 모히  만흔디라. (<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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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兄) 셤기미여셔 다미 업니  의 심(甚)히 감격(感激)고 깃버 심복(心

服)으로 탁(托)디라. 그러므로 일언반(一言半辭) 게 긔이미 업서 일을 

라 상확(相確)야 죠금도 애이미 업니 그 졍의(情誼) 도타오미 엇디 녜 니

 바 지긔(知己)여셔 다리오. 

이는 의유당이 <유​(遺事)>에서 연안 이씨에 대해 이른 말이다. 연안 

이씨가 뛰어난 덕을 지녔기에 자신보다 나은 벗[勝友]로 이해하였고, 연안 

이씨 역시 시이모를 어머니 섬기듯이 정성을 다하였다. 이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며 정의가 두터워 지기(知己)같은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연

안 이씨가 죽기 한 달 전, 의유당의 방문을 간청한 것도 이런 관계였기 때

문이었다.15) 아마도 아들 김종선 역시 연안 이씨와 의유당의 친밀한 관계

를 알았기에 의유당에게 어머니의 행록을 부탁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친인척관계. 연안 이씨와 의유당은 시이모와 이질부 

사이이지만, 또 다른 인척이기도 하다. 연안 이씨의 이모부인 남혁관(南赫

寬, 1701～1790)은 바로 의유당의 당숙, 곧 의유당의 아버지[南直寬, 1692～

1761]의 종제(從弟)이다. 따라서 연안 이씨에게 시외가는 이모의 시댁이기

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였기에 특별히 시외가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며, 특히 시외조모인 여부인이나 시이모인 의유당과는 일

반적인 관계 이상으로 돈독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겹쳐진 인연이 있었기에 

김종선이 의유당에게 특별히 어머니의 행록을 부탁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의유당이 <숙부인이씨행록>을 작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의유당의 문학적 능력과 연안 이씨와 의유당의 친밀한 관

계, 그리고 특별한 친인척 관계 등으로 인해, 시이모임에도 특별히 이질부

의 행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제 구체적으로 행록의 내

용을 검토하여, 의유당이 작성한 행록의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행록의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잇다감 군(君)의게 나아가 본즉 환열(歡悅) 긔(氣色)이 면모(面貌)의 넘고 동〃쵹〃

(洞〃燭〃) 졍셩(精誠)이 (色辭)의 나타나더니 금년(今年) 삼월(三月)의 부인(夫人)이 

쳥(懇請)니  가 본즉 형(形色)이 쵸고(焦枯)야(…) (<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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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3세에 시집와서 존고(尊姑) 홍부인(洪夫人)을 효성으로 섬김. 

② 시외가에 가서 시외조모를 잘 봉양하고, 선존고(先尊姑) 남부인(南夫人)의 제

사에 정성을 다함. 

③ 공명과 사치에 연연하지 않는 인물됨이 드러나는 두 일화 소개.

 -일화1 : 남편이 17세에 사마시에 급제하나, 동방(同榜)한 외숙(外叔)이 떨어지

니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애달파 함

 -일화2 : 입궐할 때 다른 부인들과 달리 낡은 옷을 입고 가나 전혀 부끄러워하

지 않음

④ 아픈 몸으로도 며느리의 일에 정성을 다했고, 특히 시외조부모 기세 후에도 

직접 참사(參祀)하여 정성을 다했으나 남편이 죽자 참사치 못하고 제물(祭物)

만 보냄.

⑤ 하나 뿐인 아들 교육에 엄격하였음.

⑥ 뛰어난 학식을 갖추었으나 드러내지 않았음.

⑦ 시이모 남씨와 각별한 사이였음.

⑧ 부인의 아들의 청으로 이 글을 지음.

⑨ 모두가 슬퍼한 죽음 및 자손 소개.

⑩ 마무리 : 집이 달라 대강만 기록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 (乙巳 六月 夫姨母 南

氏 씀)

이상의 개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연안 이씨의 삶을 행적 순

으로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각 내용을 적절히 분배하여 글의 짜임새를 더

하고 있다. 시어머니에게 효성스러운 면모를 먼저 기술하고(①), 이어 시외

조모에 정성을 다한 모습을 기술한 다음(②), 두 가지의 일화를 제시하여 

연안 이씨의 인물됨을 부각하고(③), 며느리로서 일상적인 살림살이를 간략

히 서술한 다음, 남편 사후에도 외가에 정성을 다한 면모를 기술하였다.(④) 

이어 자녀에 대한 기술에서 아들 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하고(⑤) 

⑥～⑧의 기술을 통해 뛰어난 학식을 갖춘 부녀자로, 의유당 자신과 각별

한 사이였기에 아들이 자신에게 행록의 작성을 부탁한 것임을 은연중에 드

러나도록 내용을 배열하였다. 이어 죽음에 대한 주위 사람의 태도와 자신 

글의 한계를 서술하면서 글을 마무리하였다.(⑨～⑩) 본가[시댁]의 일, 시외

가의 일, 두 가지 일화, 시외가의 일, 자녀교육, 자신과의 관계 및 행록 작성 

동기, 죽음과 마무리로 순으로 정리하여 시외가의 일이 두드러지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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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안 이씨의 인물됨이 부각되는 구성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방

식을 선택한 것은 연안 이씨의 일생을 담는 행록을 기술하고자 하였기 때

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시외가에 정성을 다한 몇 가지 행적만이 부각될 경

우, 몇 가지 독특한 사례만이 제시되는 ‘유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시

댁은 물론이거니와 시외가에까지 정성을 다한 연안 이씨의 모습을 부각하

여, 그녀의 평소 행적이 전반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시외가에서의 행적을 서술하기에 앞서 항상 본가에서의 

행적이 간략하게라도 기술되는 특징에서도 확인된다. 단락 ②에서 시외가 

관련 진술이 나오기에 앞서 ①에서 먼저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했음을 밝

히고 있고, 단락 ④의 경우도, 시외조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생시(生

時)에나 기세(棄世) 후에나 한결같았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지만, 이에 대

한 기술에 앞서 아픈 몸으로도 시댁 웃어른의 음식을 몸소 간검(看檢)하며 

게으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략하나마 언급하고 있다. 한 집안의 며느리로

서의 일을 모두 수행하면서 동시에 시외가까지 정성을 다한 면모가 부각되

도록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구성방식과 기술방식을 통해 한 집안

의 며느리로서 치우침 없이 부덕을 실천한 면모가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이

다. 

이와 함께 의유당은 행록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傳聞)을 직접적

으로 언급하고 있다. 사실 의유당은 시이모이기에 연안 이씨와 일상생활을 

함께 한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록 기술은 사실성이 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첫째 단락의 마지막에 고부(姑婦) 

사이가 매우 좋아서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좋은 말이 널리 전한다

고 언급하고16), 두 번째 단락의 시외가에서 확인된 행실에 대해서는 친정

어머니인 여부인의 전언임을 언급하여 사실의 기록임을 부각하고 있다. 적

절한 전문을 활용하여 사실성을 부각한 것이다. 

이처럼 의유당이 김씨 문중의 며느리였던 연안 이씨의 삶의 행적을 전체

를 그려내는 행록을 작성하는 가운데 부각하고자 한 것은 남편의 생모가 

돌아가고 없음에도 외가에까지 정성을 다했던 점, 공명과 사치에 연연하지 

16) 고식(姑息)의 흡연(洽然)미 일가(一家) 졔족(諸族)과 닌니친구지간(隣里親舊之間)에 착 

말이 먼니 뎐(傳)더라. (<이딜부슉부인니시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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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점, 그리고 자식 교육에 엄격하였다는 점이었다. 조용하고 유순하면

서도 부귀와 공명에 연연해 않고, 나아가 일찍 아버지를 여윈 외아들의 교

육에 엄정했던 연안 이씨의 면모를 부각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함께 생

활하지 않는 시이모이기에 많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연안 이씨의 일생을 

정리하여야 하였기에, 사실성을 부각하며 동시에 연안 이씨의 부덕(婦德)

을 온전히 드러내기 선택한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의유당의 <숙부인이씨행록>에 대해 검토하였다. 의유당은 시

이모임에도 연안 이씨와 가까웠고, 가끔은 서로 만나볼 수도 있었기에 행록

을 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활공간이 다른 시이모이기에, 상대적으로 

연안 이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의유당은 부녀

자로서의 덕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화를 선택하고, 단락 구성과 서술 순서 

등도 고려하여, 지극한 효성을 지니고, 부귀와 공명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과부였지만 외아들에게 엄격했던, 규범적 여인으로 연안 이씨를 그려내었

던 것이다. 

3. 박윤원의 <淑夫人延安李氏哀辭>의 특징과 

<숙부인이씨행록>과의 거리

의유당의 <숙부인연안이씨행록>은 연안 이씨의 아들인 김종선의 부탁

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김종선의 스승이었던 근재 박윤원이 작성한 

연안 이씨에 대한 추모의 글이 전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무엇보다 의유

당의 행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기 때문이다.

근재 박윤원은 몹시 가난하였지만 평생 과거도 보지 않고, 벼슬길마저 

사양하며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힘을 쓴 산림학자였다. 이에 비해 김종선

은 청원부원군 김시묵(金時默)의 손자로서 상당히 부유하였다. 부귀와 권

세를 모두 가진 집안의 장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종선은 과거를 통해 

입신하기보다는 오로지 학문에 뜻을 두고 박윤원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받

았고, 박윤원은 그러한 김종선을 높이 평가하였다. 김종선이 어머니의 죽음

을 추모하기 위해 박윤원에게 뇌사(誄辭)를 부탁하자, 박윤원은 애사(哀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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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짓는다.

부인이 기세하여 내가 성보(김종선)를 문상하니, 성보가 곡을 하고 절하며 말

하였다. 

“세월이 머물지 않으니 장차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뇌사(誄辭)를 

지어주십시오.” 

내(박윤원-필자주)가 슬퍼하며 허락하였다. 장사 때에 성보가 부인의 시이모

인 신씨부[夫人夫姨母申氏婦]가 지은 행록을 나에게 보여주어, 나는 그 아름다

운 덕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17)

이는 박윤원이 연안 이씨의 애사를 짓게 되는 동기를 서술한 부분이다. 

박윤원은 “부인의 시이모인 신씨부”의 행록을 보고 이부인[연안 이씨]에 대

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시이모 신씨부”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자.

청풍 김씨 족보에 의하면, 김기대의 어머니, 곧 연안 이씨의 시어머니는 

의령 남씨로 남직관(南直寬)의 따님이다.18) 다시 의령 남씨 족보에서 남직

관을 찾아보면, 남직관에게는 세 명의 따님이 있었는데, 각각 이명집(李命

楫)의 처, 김시묵(金時默)의 처, 신대손(申大孫)의 처라고 하였다.19) 김시묵

이 바로 연안 이씨의 시아버지가 되니, 연안 이씨의 시이모인 신씨부는 바

로 신대손의 처를 말한다.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작자 의유당 의령 남씨

가 신대손의 아내이니, 박윤원이 말한 “신씨부”는 바로 의유당이 된다. 이

상의 사실은 의유당 행록의 내용과 박윤원 애사의 내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의유당의 행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박윤원의 애사는 

행록과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 이제 박윤원이 작성한 애사를 의유당이 작

성한 한글 행록과 비교, 검토하여 이 점을 확인해보자. 

박윤원의 애사는 내용상 네 단락으로 나뉜다. 첫 단락에서 창작배경을 

밝히고, 두 번째 부분에서 연안 이씨의 행적과 덕성을 서술하고, 세 번째 

17) 上之九年乙巳四月, 夫人卒. 余弔城甫, 城甫哭而拜且言曰: “日月不居, 將葬矣. 願子之誄之也.” 

余悲而諾. 臨葬, 城甫以夫人夫姨母申氏婦所爲行錄示余, 余於是得其懿德之詳. (<숙부인연안

이씨애사>, 

18) �淸風金氏世譜�(丁編下四)권14 3葉.

19) �宜寧南氏族譜(忠簡公派)� 권5, 27～8葉.



여성 망자(亡者)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기록, 그 차이와 층위  135

부분에서는 부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운문으로 작성된 사(辭)이다. 이중 의유당의 행록이 집중적으로 활

용되는 부분은 바로 두 번째 연안 이씨의 행적과 덕성을 서술한 부분이다.

글의 첫 부분에서 박윤원은 애사의 창작배경을 밝혔다. 박윤원은 그의 

제자인 김종선이 일찍 아버지를 여읜 부잣집 도령임에도 어려서 학문에 뜻

을 두고 독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훌륭하게 여겼다. 그런 훌륭한 모습은 분

명 어진 어머니의 가르침으로부터 왔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그러다, 김종선

이 모친상을 당하여 박윤원에게 어머니의 뇌사를 부탁하며 의유당의 행록

을 전해주었다. 박윤원은 행록을 통해 연안 이씨의 아름다운 덕을 확인하

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애사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첫 부분은 전체 글

의 도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아버지가 없는 부유한 자제임에도 엄정한 행

동을 한 아들을 통하여 은근히 그 어머니의 존재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 박윤원은 행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안 이씨

의 덕행을 언급한다. 처음에는 규범적인 언급이 이어질 뿐이다. 좋은 가문

에 태어나 엄정한 모습으로 자랐고, 큰 집안으로 시집와 집안 어른, 제사, 

남편, 친척, 비복(婢僕) 등에게 정성과 의무를 다했으며, 비록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학식도 뛰어났다는 것이다.20) 이러한 서술은 의유당의 행록의 서

술방식이나 내용과 조금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21) 규범적인 덕성을 언

급하는 방식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박윤원이 의유당의 행록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궁궐에서의 일화와 남편의 과거 관련 일화였다. 구체적

으로 행적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 일화에 대한 자신의 감동과 평가를 기술

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① 부인은 왕실의 인척으로 일찍이 궁중에 드나들었는데, 함께 들어간 들어가

는 사람들이 모두 화려한 복장을 하였으나 부인은 낡은 옷을 입고 그 사이에 있

으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② 참의공(參議公, 김기대를 말함)이 열일

20) 鍾毓名門, 自幼端莊和淑, 及歸大家, 益秉心恭謹. 孝于尊章, 愨于祭祀, 順于夫子, 睦于族黨, 

惠于婢僕, 婦德無一不備. 又博通書史, 有高識, 然謙虛若無所能者. 

21) 의유당의 행록에서 명문가 생장, 친족에 대한 선처, 비복들에게 은혜로움 등의 내용은 모두 

행록의 말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술되었고, 제사에 대해서는 선존고의 제사에 정성을 

다했다는 언급만 나타날 뿐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화가 제시되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언급

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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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의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을 때, (부인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장

부께서 어린 나이로 과거에 이름이 오르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였

다. ③ 그 검소하고 평안함[儉約恬靜]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④아아! 이것이 성

보의 어머니됨이도다! 성보가 밤낮으로 �대학�과 가례서 등을 공부하며 과거에

는 뜻을 두지 않은 것은 아마도 부인의 뜻을 이은 것이리라.22)

먼저 박윤원은 화려한 복장의 부녀자들 사이에서 홀로 낡은 옷을 입은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①), 이어서 남편의 

이른 과거합격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면모를 제시하였다(②). 

그리고 이 두 일화에서 “검약염정(儉約恬靜)”한 연안 이씨의 면모를 확인

하였다(③). 이어 “검약염정”한 모습이 바로 성보 어머니 덕성의 핵심이라

고 탄식하고, 이어서 김종선이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침잠하는 면

모가 어머니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④).23)

박윤원이 의유당의 행록에서 주목한 것은 외물(外物)에 얽매이지 않는, 

곧은 내면을 지닌 연안 이씨의 모습이었다. 낡은 의복을 부끄럽게 여기지

도 않고, 과거를 통한 입신도 연연하지 않는,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연안 

이씨를 주목한 것이다. 특히 과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은 자신이 추

구하는 가치와도 연결된다. 박윤원은 평생을 과거와 벼슬자리를 마다하고 

오로지 학문 연구에만 매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귀가의 자제인 김종선

이 자신을 따르며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는 면모를 기특하

게 여겼고, 그러한 면모의 근원을 외물에 집착하지 않는 연안 이씨의 행적

에서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박윤원이 주목한 이 부분은 행록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해당부분 행록의 내용을 보자.

샤치(奢侈) 시쇽(時俗)의 저마다 즐기 배오, 공명(功名)은 인〃(人〃)이 

(取) 배어 부인(夫人)의 놉흔 덕(德)이 고인(古人)을 압두(壓頭)디라. 그 

22) 夫人以連姻王室, 嘗出入禁中, 同入者皆服華美, 夫人衣故衣, 處其間而不以爲恥. 參議公年十

七, 中進士, 不色喜曰: “丈夫年少科名, 非所急也.” 其儉約恬靜如此. 嗚呼! 此其所以爲城甫母也

歟! 城甫日夜讀大學家禮書, 不屑屑爲科擧業, 蓋承夫人志也.

23) 이 부분은 앞서 애사의 첫 부분에서 김종선의 모습에서 어진 어머님의 존재를 추측했던 사

실과 조응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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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댱(家長)이 십칠의 마(司馬) 마티니 쇼연(少年)의 즐거우미 극진(極盡)거

 그 싀외구(媤外舅) 남공(南公)24)으로 동방(同榜)의 초시(初試)야 남공(南公)

은 못디라. 부인(夫人)이 돌〃차셕(咄〃嗟惜)야 “우리 나히 졈어시니 오히

려 급(急)디 아니니 슉부(叔父)의 못시미 쳔만(千萬) 애다.”  그 말

과 동지(動止) 진졍(眞情)이 아니미 업뎌라. 

궐(大闕) 드러가나 검박(儉朴)야 묵은 오시 투(渝色)야 아시 의 

화미(華美) 거 불워디 아니 니 혹(或)이 무 “입궐(入闕) 부녀(婦女)

의 〃복(衣服)이 다 화려(華麗) 군(君)의 거시 홀노 투(渝色)더라 니 겸연

티 아니턴가?”부인이 졍금(整衿)여 오 “물(物)이 (限)이 〃시니 임의 녯 

쵸례(醮禮)적 존젼(尊前)의 닙던 오시 이시니 의 눈을 위야 다시 댱만리

오?” 더라. 

윗글에서 확인되듯이 과거 관련 일화와 입궐 시 일화의 순서가 애사(哀

辭)와 다르다. 행록에서는 과거 관련 일화가 먼저 제시되었다. 사실 김기대

의 사마시(司馬試) 합격은 1754년이며 효의왕후가 세손빈이 된 것은 1762

년이기에, 행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하지만 박윤원은 애사를 작성

하면서 이 일화의 순서를 바꾸었다. 동시에 박윤원은 과거 관련 일화의 내

용도 조금 변개하였다. 의유당의 행록에서는 연안 이씨가 남편의 급제를 

즐거워하기보다 시외숙25)의 낙방을 아쉬워하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남편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으므로 나이가 훨씬 많은, 집안의 어른이 먼저 

급제하기를 바라는, 사려 깊은 면모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윤

원은 그 일화에서 시외숙과 관련된 부분을 생략하였다. 그에 따라 어린 나

이에 급제한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른 급제를 염려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곧 과거를 통한 현실적 출세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연

안 이씨의 인물됨이 부조되고 있는 것이다. 

궁궐에서의 일화의 순서를 바꾼 것도 이러한 변개와 연결된다. 행록의 

궁궐 일화는 연안 이씨의 검소하고, 절약하는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색이 

바랬어도 결혼할 때 입은 비단 옷이 있으니 굳이 화려한 의복을 다시 장만

할 필요가 없다는 언급은 사치하지 않고 절약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하

24) 南公 : 의유당의 오빠인 南紀雲(1716～1778).

25) 의유당의 오빠인 南紀溟. 당시 39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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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박윤원은 단지 낡은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모습만 기술함으로써 

절약의 덕목을 드러내기보다는 화려한 옷에 집착하지 않는, 곧 외물에 얽매

이지 않는 면모가 부각되도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벼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부각되는 과거의 일화를 배치함으로써 궁궐의 일화가 단순히 

절약, 검소를 넘어서 가난함에 구애되지 않는, 곧 안빈(安貧)하는 의미로 

이해되도록 조정하였다. 이는 두 일화에 나타나는 연안 이씨의 덕목을 “검

약염정(儉約恬靜)”이라고 정리하여 언급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염정

(恬靜)’26)이라는 표현을 통해 세속적인 욕망이 없이 도의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윤원은 행록의 내용을 조금 조정하여 연안 이씨가 외물에 구애

되지 않는 군자 같은 인물임을 강조하였다. 물론 이것을 박윤원이 행록을 

왜곡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박윤원이 행록을 통해 읽어낸 연안 이씨의 

모습을 보다 잘 드러나도록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곧 박윤원

이 의유당의 행록을 통해 읽어낸 연안 이씨의 모습을 부조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박윤원이 읽어낸 연안 이씨의 모습은 김종선의 어머니로서의 모

습이다. 박윤원은 일찍 아버지를 여읜 부귀가의 자제임에도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매진하는 김종선을 높이 평가하였다. 박윤원이 파악한 

연안 이씨의 면모는 역시 이러한 아들의 모습이 가능하도록 한 어머니 연

안 이씨였다. 박윤원이 학문에만 전념하는 면모를 설명하기 위한 존재로서

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은 연안 이씨의 면모가 애사의 

핵심적 내용이 되도록 배치한 것도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매진

하고 있는 제자 김종선의 모습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지막에 서술되는 부인의 행적에 대한 박윤원의 평가 역시 

김종선과의 관련에서 이루어진다. 박윤원은 자식 교육에 엄정했던 부인을 

높이 평가하고, 나아가 부인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학문 성취

에 노력하도록 권면한다. 곧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는 제자 

김종선의 모습의 근원으로서, 외물에 구애되지 않는 연안 이씨의 행적을 주

26) 恬靜은 일반적으로 ‘恬靜無欲’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물에 동요되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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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였고, 그에 따라 김종선에게 더욱 더 학문에 매진하기를 권면하는 것으

로 글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는 

김종선의 어머니인 면모를 중시한 점은 작품을 정리한 사(辭)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아아! 부인이여! 아름다운 아들이 두셨도다.

아들만을 대하며 늙으셨으니 홀어머니의 슬픔이도다.

“아버지가 없으니 스승이 아니면 누가 가르치겠니?

스승에게 나아가 밤낮으로 노력하여라.”

아들이 어머니 가르침 받들어 법도에 어긋남이 없도다.

닦아야 하는 것은 의리(義理)일 뿐이니 높은 벼슬 무엇 하겠나? 

아들의 학문 바야흐로 성취되려 하지만 자신의 영광이라 말하지 말아라.

어머니 어찌하여 수(壽)를 누리지 못하여 자식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는가?27)

이는 사(辭)의 첫머리인데,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기를 

가르친 어머니의 모습만을 그리고 있다. 교육 외의 다른 덕목이 드러나지

도 않고, 부귀와 공명 등 외물에 연연하지 않았던 모습조차 언급하지 않는

다. 앞서 기술에서 부각한, 화려한 의복이나 과거 급제에 연연하지 않았던 

군자 같은 면모 그 자체를 주목하지는 않은 것이다. 곧 외물에 구애되지 않

는 군자적인 면모를 지닌 연안 이씨 그 자체를 현창하기보다는 군자적인 

면모를 보이는 김종선의 어머니, 그러한 김종선이 되도록 가르친 어머니의 

면모에 주목한 것이다. 

박윤원은 의유당의 행록에 제시된 일화 속에서 연안 이씨의 군자적인 면

모를 발견하였다. 절약, 검소, 친족 어른의 배려 등 세세한 節目을 잘 수행

한 인물을 넘어서서 외물에 구애되지 않는 인물로 연안 이씨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연안 이씨의 덕성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덕

성을 지닌 연안 이씨 그 자체를 빛나는 인물로 이해하기보다는 아들 김종

선의 덕성과의 연관을 중심으로 연안 이씨의 덕성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었

다. 

27) 嗚呼夫人兮, 有一佳兒. 待玆而老兮, 柏舟之悲. 謂兒無父兮, 非傅誰敎? 爾就爾傅兮, 罔懈夙宵. 

子奉母命兮, 循䂓蹈矩. 所修者義兮, 軒駟何有? 子學方茂兮, 毋曰吾榮. 母何不壽兮, 不見子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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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유당의 또 다른 기록, <유​>

�의유당유고�에는 <숙부인이씨행록>과 함께 숙부인이씨의 <유​>도 

실려 있다. 행록보다 원고지 1～2매 정도 더 긴 분량이므로, 분량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의유당은 <숙부인이씨행록>를 작성하고, 얼마 뒤에 다

시 <유사>를 써서 김종선에게 보냈다.28) 이미 김종선의 부탁에 따라 행록

을 작성하여 보냈음에도 또 다시 <유사>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

사>의 첫머리에서 의유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딜부(姨姪婦) 연안니시(延安李氏) 울고 시일(時日)이 임의 올므 남은 슬

프미 진(盡)티 못야 냑간(若干) 평일(平日)의 아 바 거두어 유(遺事)의 쳬

(軆) 의방(依倣)야 오 (…)

돌아간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슬픔은 여전했고, 이전의 행록에 다하지 

못한 말을 유사의 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집에 실린 행

록은 삶의 행적을 시간 순으로 통관하여 기술하지만, 유사는 특별한 제약 

없이 몇 가지 사례만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된다. 의유당이 유사의 문

체를 의방하여 기술한다는 것은 보다 주관적인 심사를 담은 내용을 자유롭

게 기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행록>이 주로 친정 쪽의 전문을 바탕으로 

기술된 것에 비하여 <유사>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주관적인 심

정을 보다 많이 노출하면서 기술된 점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이 <유사>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내용은 지기(知己)를 잃은 슬픔이다. 

손아래 질부임에도 만나면 기뻐하고 그리워하여 보통의 숙질(叔姪)과는 달

랐던, 지기(知己)와 같았던 존재의 상실감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의유당

은 “정의(情誼)가 두터워 옛날의 이른바 지기(知己)”와 같은 사이였다고 하

였고29), 이제 “누구와 마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누구와 지기를 허락

28) 행록과 유사는 그 내용이 겹치지 않는다. 행록은 1785년 6월에 썼다고 하였고, 유사는 1785

년 하순에 썼다 하였으며, 행록은 김종선의 청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였고, 유사는 김종선에게 

보낸다고만 하였다. 또한 박윤원의 애사에 유사의 일화는 제시되지 않고 있기에 박윤원은 

이 유사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로 보건대, 김종선의 청으로 행록을 지어 

보낸 후 뒤이어 유사를 지어 보낸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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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느냐”고 그녀의 죽음을 탄식하기도 하였다.30) 질부 이전에 지기였

던 것이다. 

질부를 향해 의유당이 지기라고 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연안 

이씨의 뛰어난 인품 때문이었다. 의유당은 질부의 “단정하고 엄숙한 덕과 

효성스런 행실을 사랑하고 감복하여 항상 자신보다 뛰어난 벗[勝友]으

로”31) 여겼다고 하였다. 질부에 대해 승우(勝友)라고 표현한 점에서 단적으

로 드러나는 사실이다. 동시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감정적 유대도 강

하였다. 감정적 유대는 여부인이 돌아가시기 전 함께 했던 시간 속에서 싹 

텄으며, 여부인 기세 후 자주 만날 수는 없었어도 감정적 유대는 지속되었

다. 드문 만남 가운데서도 서로를 그리워하였고 만나면 매우 기뻐하였던 

것이다.32) 게다가 의유당은 여섯 명의 딸을 모두 앞세웠다. 이런 의유당에 

대해 연안 이씨는 어머니처럼 정성을 다하였고, 의유당 역시 딸처럼 대하였

다.33) 서로 간의 친밀함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품에 

대한 감동과 서로를 이해하는 감정적 유대가 있었기에 의유당은 질부를 지

기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품에 대한 감동과 감정적 유대, 곧 지기와 같았던 모습은 일화

를 통해 제시된다. 지기와 같았던 모습이 제시되기에 이 일화는 지극히 개

인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된다. 첫 번째 제시되는 일화를 살펴보자. 의

유당은 은근히 연안 이씨의 살림살이에서 사치가 심함을 나무랐다.34) 연안 

이씨는 자신은 가난한 집안에서 생장하여 사치를 모르고, 다만 아직 며느리

29) “그 졍의(情誼) 도타오미 엇디 녜 니 바 지긔(知己)여셔 다리오!”

30) “이제  후(後)의 눌을 향(向)야 튱곡(衷曲)의 셜화(說話) 며  눌로 더브러 지긔

(知己) 허(許)리오?”

31) 부인(夫人)의 단슉(端肅) 덕(德)과 효슌(孝順) 실(行實)을  일 친(親愛)고 심

복(心服)야 샹(恒常) 승우(勝友)로 보고(…)

32) 그 후(後) 만나미 졈〃 드므 만나면 믄득 흔열(欣悅)야 아연한 졍(情)이 실노 심샹(尋

常) 슉딜(叔姪)의 가(可)히 니 배 아닌디라.

33)  창텬(蒼天)의 앙화(殃禍) 바다 여 아과 여 을 나흐 다만  아을 기니 

부인(夫人)이  궁(窮)믈 블샹이 녀겨 날 보기 어미 티 매  부인(夫人) 보기  

티 더니

34) 일셕(一席)의 부인(夫人)으로 더브러 죠용이 말더니  부인(夫人)을 경계(警戒)야 

오 “그 품(資稟)이 고 아다와 날티 무 쟤(者) 밋 배 아니로 다만 보니 

그 집이 샤치(奢侈) 너모 과(過)야 평일(平日)의 긔망(期望)과 다디라. 아디 못게라. 그 

과연(果然) 모고 그러냐 알고도 짐 (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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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집안 살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다, 큰 집의 옛 풍속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사정이 있기에 사치스런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35) 이

후 의유당은 검소한 남편의 옷차림을 통해 연안 이씨의 본 모습을 확인하

였고, 나아가 아들을 매우 검소하게 키우는 모습에 더욱 감명을 받는다. 이

러한 내용은 주로 의유당과 연안 이씨가 주고받는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고, 이어서 의유당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다. 개인적인 경험을 기술

하고, 그 가운데 느낀 주관적인 심사를 표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화에서 연안 이씨의 시댁인 청풍 김문(淸風金門)의 사치가 

드러나기도 한다. 의유당의 사치를 경계하는 말에 대하여 연안 이씨가 “(시

댁의) 옛 규모를 따르고, 대가(大家)의 옛 풍속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

었다는 언급이나 시집오기 전 혼수를 받았을 때 혼수의 사치함 때문에 친

정아버지가 크게 탄식하였다는 언급36) 등은 모두 연안 이씨가 시집오기 전 

시댁의 살림살이가 매우 사치스러웠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의유당은 연안 이씨의 검약함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부분을 생략하

지 않았다. 연안 이씨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거리낌 없이 표현한 것이다. 

오직 연안 이씨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심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었기에 나

타난 현상인 것이다.

또 다른 일화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사실을 전한다. 특히 이 일화는 연안 

이씨의 행적보다는 자신과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 연안 이씨는 딸의 시아

버지 첫 생신 음식을 잘 차려 보내려고 의유당에게 도움을 부탁하였다. 그

런데 마침 조정에 역옥(逆獄)이 있어 의유당이 사가(査家)에 성찬(盛饌)을 

보내는 일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연안 이씨는 의유당에게 사과

하고 소박하게 음식 장만하여 보냈다는 것이다. 물론 딸을 위한 간절한 마

음에도 불구하고 도리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누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연

안 이씨의 덕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르침을 잘 

35) “이 오히려 슉뫼(叔母) 모시 배로다. 딜뷔(姪婦) 빈한(貧寒) 집의 댱(生長)야 

복식(服飾)의 화려(華麗)믈 눈의 보디 못야시니 엇디 몸으로 리오마 연(自然) 

범(凡事) 유(自由)티 못야 녯 규모(規模) 준(準行)니 큰 집 녯 풍쇽(風俗)을 

일됴(一朝)의 변(變)티 못나 인 즉 실(實)노 일호(一毫)도 샤치(奢侈)미 업노라.” 

36) “경오(庚午) 초하(初夏)의 동으로셔 딜부(姪婦)의 례(大禮)예 닙을 오 다 초아 오

니 의복(衣服)이 과샤(過奢) 분 아니라 함(函)과 궤(樻) 다 안흐로 비단(緋緞)으로 나

시니 가친(家親)이 보고 놀라 밥을 폐(廢)고 차탄(嗟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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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고 공경했던 연안 이씨의 면모가 일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곧 의유

당은 이모인 자신을 공경하고 따랐던 연안 이씨의 모습을 전한 것이다. 이

는 앞서의 일화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기록한 것으로, 연안 이씨의 덕

성 그 자체를 현창하기보다는 자신을 공경하고 따랐던 연안 이씨와의 관계

를 드러낸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유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자신과의 관계를 중심

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한 마지막 만남

에서 두드러진다. 연안 이씨는 남편을 여읜 후 과부여서 출입을 삼갔기에 

의유당이 이따금 찾아가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만나면 기뻐하는 

모습이 만면에 나타났고 공경하는 정성이 말 속에 드러났다. 특히 죽기 얼

마 전 연안 이씨는 간절하게 의유당이 찾아주기를 바랐다. 이에 의유당이 

방문하여 보니 병세가 깊어 오래 살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만남일 줄은 몰랐다.

 그 도라오기의 미처 부인(夫人)이 당(堂)의 려 보 그 턍결(悵缺) 

을 일라 젼(前)과 별(自別)고 내  고련(顧戀) 회푀(懷抱) 녜로 더브러 

 다더니 슬프다. 문득 쳔고영결(千古永訣)이 되어 월(四月) 십구일(十九

日)의 부인(夫人)이 쇽광(屬纊) 긔별(寄別)을 드니(…) 

의유당이 언급하는 연안 이씨와의 마지막 모습이다. 의유당이 연안 이씨

를 만나고 헤어질 때, 연안 이씨는 마지막 만남임을 알았던지 아픈 몸으로 

당(堂) 아래까지 내려와 특별히 아쉬운 마음을 이야기하였고, 의유당도 그 

모습이 마음에 떠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이별되었다는 것이다. 서로 

마음으로 인정했기에 마지막까지 이별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의유당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장면이다. 여기에서 특

별히 두드러지는 연안 이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는 없다. 오로지 의유당에

게 기억되는, 잊힐 수 없는 마지막 장면일 뿐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유사>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심사를 담고 있는 장면

을 제시하고 있다. 승우(勝友)이며 딸과 같아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했던 질

부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심사를 풀어내었던 것이다. 의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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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를 별도로 작성하여 김종선에게 보낸 이유는 이 점 때문이었다.

의유당은 이미 보낸 행록에서, 행록은 만인에게 기억되기 위한 글이기에, 

연안 이씨의 덕성을 규범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노력하였

다. 하지만 의유당에게는 그것으로 풀어낼 수 없는, 남은 슬픔이 있었다. 자

신에게 기억되는, 보편적 도덕규범의 기록으로 해소되지 않는, 연안 이씨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의유당은 만인에게 기억되기 위한 행록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억된 연안 이씨의 모습을 담기 위해 <유사>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특히 시이모와 이질부로서, 규방의 여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 

감동하고 의지했던 모습을 담았던 것이다. 비록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시댁의 웃어른으로 어려울 수 있는 사이이기도 하였지만, 지기처

럼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가까웠던 사이였기에 자신의 내밀

한 기억을 가감 없이 표현했던 것이다. 의유당의 <유사>는 <행록>과 다른 

여성의 여성에 대한 기록의 또 다른 층위를 보이는 것이다. 보편적 도덕률

에 입각한 규범적 여성상으로 기록하려는 욕망 외에 여성들이 서로 인정하

고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했던 존재를 기억하고 기록하려는 욕망이 존재하

였고, 그것의 표현이 바로 의유당의 <유사>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여성 

유대의 한 단면을 보이는 문학 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성들이 

제한된 삶 속에서 구축하려 했던 여성들의 ‘지기문화(知己文化)’의 한 단면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의유당의 <유사>의 여성문학적 가치라고 할 

것이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의유당이 그의 이질부인 연안 이씨에 대해서 작성한 <이딜부

슉부인연안니시​​녹>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박윤원의 <숙부인연안이씨

애사> 및 의유당의 연안 이씨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인 <유​>를 비교 검토

하였다. 이들 자료는 이제까지 문집의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되던, 여성에 

대한 여성의 한글 행록과 그를 바탕으로 작성된 사대부의 추도문자의 실례

를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이며, 동시에 한글 행록 외에 유사를 통해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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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또 다른 층위의 기록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자료이다. 

의유당의 <이딜부슉부인연안니시​​녹>은 아들의 요청 때문이기는 하지

만, 독특하게 시이모가 작성한 이질부의 행록이다. 시이모인 의유당은 문학

적 능력이 뛰어났고, 이질부와 지기(知己)라고 칭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으

며, 겹으로 얽힌 친인척 관계였기에 행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활

공간이 다른 시이모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연안 이씨의 정보가 부족할 수밖

에 없었다. 그럼에도 의유당은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덕성이 온전히 드

러날 수 있도록 일화를 선택하고, 단락 구성과 서술 순서를 고려하여 지극

한 효성을 지녔으며, 부귀와 공명에 연연해 않으며, 과부이지만 외아들에게 

엄격했던 이상적이고 규범적 여인으로 연안 이씨를 형상화하였다. 그런데 

이는 부녀자에게 요구되는 규범의 맥락에서 삶을 정리한 것으로서 여성에 

의한 여성의 기록이 지니는 독특한 면모가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행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박윤원의 <연안이씨숙부인애사>에

서는 행록의 일화를 조금 변모시켰다. 두 가지 일화의 순서와 내용의 변화

를 통해 세속적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여중군자의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원래의 일화에서 강조된 어른에 대한 배려, 검소와 절약 등의 도덕적 절목

을 잘 실천한 인물로부터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마음을 지닌 군자

적 이미지를 읽어내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여중군자인 연안 이씨 

그 자체를 현창한 것은 아니었다. 부귀가의 자제임에도 과거에 마음을 두

지 않고 학문연구에만 매진하는 아들 김종선의 행위의 근원으로서 연안 이

씨를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학문연구에 매진하기를 권면하기 위해 사용된 

인물 형상이었다. 곧 교자(敎子)의 측면에서 발견된 여중군자의 형상이었

던 것이다.

의유당은 연안 이씨를 기리기 위해 행록 외에 <유사>도 작성하였다. 앞

서 작성한 행록은 모두에게 기억되기 위하여 규범적인 모습을 형상화하였

지만, <유사>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억과 심사를 기록하였

다. 시이모와 질부라는 조금은 어려운 사이였지만, 지기(知己)처럼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가까웠던 사이였기에 자신의 내밀한 기억을 

가감 없이 표현했던 것이다. 이 <유사>는 <행록>과 다른, 여성의 여성에 

대한 기록의 또 다른 층위를 보이는 것으로, 여성들 간의 감정적 유대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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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知己) 욕망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여성인 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여성의 한글 기록

과 그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사대부 남성의 한문 추도문자의 거리 및 여성 

나름의 내밀한 유대와 욕망을 담고 있는 망자에 대한 또 다른 여성의 한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 가지 사례로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 확인되는 유일한 사례이기에 단순한 한 가지 사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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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딜부 슉부인 니시녹(姨姪婦 淑夫人 李氏行錄)>37)

부인(夫人)이 십삼(十三)의38) 김시(金氏)의 드러오니 그 션존고(先尊姑) 

남부인(南夫人)39)이 기셰(棄世)션디 오년(五年)이라. 밋 부인(夫人)이 입

승김문(入承金門)매 의용(儀容)이 단슉(端淑)야 용모(容貌)로브터 

동(行動)의 유법(有法)미 더브러  니 업디라. 존고(尊姑) 홍부인

(洪夫人)40)을 셤기오매 미처 친고(親姑) 못 셤기온 으로 지극 효셩

(孝誠)이 극진(極盡)니 홍부인(洪夫人)이  고인(故人)의 남은 덕(德)이 

목강(穆姜)41)의 넘으신디라. 고식(姑息)의 흡연(洽然)미 일가(一家) 졔족

(諸族)과 닌니친구지간(隣里親舊之間)에 착 말이 먼니 뎐(傳)더라. 

싀외조모(媤外祖母) 녀부인(呂夫人)42)이 남부인(南夫人)의 참경(慘景)43)

을 격그신 후(後) 통(哀痛)시미 과시다가 신부(新婦) 어드신 후 

로 하동(紫霞洞) 외(外宅)의 노친(老親)을 시호(侍護)하매 보드랍고 한

가(閑暇)롭고 완젼(完全)고 민쳡(敏捷)고 총혜(聰慧)야 쇼년(少年)의 

희학(戱謔)은 저마다 즐기 배오, 호변(好辯)은 저마다 힘고져  홀

노 부인(夫人)은 이런 고 유의(留意)티 아냐 어룬을 뫼시매 동〃쵹〃

(洞〃燭〃)야 가 거 밧든 고 좌우(左右)로셔 헌화(喧譁)고 

희학(戱謔)여도 부인(夫人)은 좌셕(坐席)이 단공(端恭)고 시텸(視瞻)이 

죠용(從容)야 절노 화(和) 긔운(氣韻)이 사의게 협흡(浹洽)  

슈연(雖然)이나 죠곰도 교긍(驕矜)기의 먼디라. 조심(操心)고 두려 

거동(擧動)이 안(顔色)의 넘더라. 존고(尊姑) 긔(忌祀) 당(當)니 

나 어린 몸으로 죠용(從容)이 조두(俎豆) 간검(看檢)고 밋 졔 님

37) 이딜부 슉부인 니시(姨姪婦淑夫人李氏): 의유당의 이질부 延安李氏(1738～1785). 金基大

(1738～1777)의 아내.

38) 부인(夫人)이 십삼(十三) : 연안 이씨 13세. 1750년.

39) 남부인(南夫人, 1721～1746) : 의유당의 언니. 金時默의 初配. 

40) 홍부인(1729～1791) : 김시묵의 繼配. 洪尙彦의 따님.

41) 목강(穆姜) : 晉나라 程文矩의 아내 이씨. 穆姜은 李氏의 字. 후처로 전처 자식을 잘 돌보았

음. 

42) 여부인(1692～1755) : 의유당의 친정어머니. 呂必容(1655～1729)의 따님.

43) 남부인의 참경 : 의유당 언니(김시묵의 처)가 1746년 죽은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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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매 통(哀痛)미 넘  우흠44) 믈을  부은 더라. 녀부인

(呂夫人)이 보시고 뎐(傳)시더라. 

샤치(奢侈) 시쇽(時俗)의 저마다 즐기 배오, 공명(功名)은 인〃(

人〃)이 (取) 배어 부인(夫人)의 놉흔 덕(德)이 고인(古人)을 압두

(壓頭)디라. 그 가댱(家長)이 십칠의 마(司馬) 마티니45) 쇼연(少

年)의 즐거우미 극진(極盡)거 그 싀외구(媤外舅) 남공(南公)46)으로 동

방(同榜)의 초시(初試)야 남공(南公)은 못디라. 부인(夫人)이 돌〃차셕

(咄〃嗟惜)야 

“우리 나히 졈어시니 오히려 급(急)디 아니니 슉부(叔父)의 못

시미 쳔만(千萬) 애다.”

 그 말과 동지(動止) 진졍(眞情)이 아니미 업뎌라. 

궐(大闕) 드러가나47) 검박(儉朴)야 묵은 오시 투(渝色)야 아

시 의 화미(華糜) 거 불워디 아니 니 혹(或)이 무 

“입궐(入闕) 부녀(婦女)의 〃복(衣服)이 다 화려(華麗) 군(君)의 

거시 홀노 투(渝色)더라 니 겸연티 아니턴가?”

부인이 졍금(整衿)여 오 

“물(物)이 (限)이 〃시니 임의 녯 쵸례(醮禮)적 존젼(尊前)의 닙던 오

시 이시니 의 눈을 위야 다시 댱만리오?” 

더라. 

이 동안은 큰 셰간(世間)의 일신(一身)의  병(病)이 골슈(骨髓)의 

드러시 병(病) 들기로 도리(道理) 폐(廢)티 아냐 감지(甘旨) 몸소 

간검(看檢)야   게어디 아니코 존고(尊姑) 미처 셤기디 못 줄 

들 유(遺恨)이 되여 남은 효셩(孝誠)을 남공(南公)48)과 녀부인(呂夫

人)긔 지극히 다가 하셰(下世)신 후(後) 튜모(追慕) 통(哀痛)야 긔

신(忌辰)을 당(當)즉 조졔(助祭) 후(厚)히 고 몸소 참(參祀)야 

44) 우흠 : 움쿰.

45) 마(司馬) 마티니 : 김기대는 1754년에 사마시에 급제하였음.

46) 남공(南公) : 의유당의 오빠인 南紀雲(1716～1778).

47) 궐(大闕) 드러가나 : 연안 이씨의 시누이가 정조비인 효의왕후(1753～1821)이기에 궁궐을 

출입하였음. 1761년 간택, 1762년 세손빈으로 책봉되었으므로, 1762년 이후의 일임.

48) 남공 : 시외조부인 南直寬(1692～1761). 의유당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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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졍셩(精誠)이  우 넘더니, 슬프다! 그 가댱(家長) 참의공(參議

公)49)이 도라간 후(後) 인(因)여 인(人事) 폐(廢)여 다시 외가(外

家)의 긔신(忌辰)을 님티 못나 졔(祭) 당(當)여 졔슈(祭需) 보며 

츄연(愀然)이 슬허미 더라. 

아 나히 잇고  세히 이시니 식(子媳)들 교훈(敎訓)기 랑

기로 폐(廢)티 아니 고  구챠(句且)히 식(子媳)의 허물을 리와 

이 알가  일이 업서 엄(嚴)히 계틱(戒飭)고 널니 티니 고인(古

人)의 풍(風)이 잇고 그 아이 다만 나히니 랑고 귀듕(貴重)미 텬

뉸(天倫) 밧긔 타별(他別) 거시로 허 밧스[外傅]의게 보고 집의 

용납(容納)디 아냐 ​​문(學問)과 도리(道理) 호기로 경계(警戒)여 

랑 빗 나타디 아니니 아이 능히 봉승(奉承)여 거의 아

다오매 니니 엇디 긔특디 아니리오.

너비 고금(古今)을 통(通)고 경(經史) 박남(博覽) 아 거 

이 모게 고  부창되이 이 알게 아니여 몸을 초고 숨을 마셔 

아조 아이 업  시브더라.

그 싀외이모(媤外姨母) 신시뷔(申氏婦)50) 랑고 심복(心服)미 흡연

(洽然)야 서 말이 〃시매 다 즉 부인(夫人)이 일〃히 거두어 의 

담아 즐겨니 남시(南氏)  랑 졍분(情分)이 희한디라. 

부인(夫人)의 아이51) 일 남시(南氏)의게 부인(夫人)의 덕(德)을 녁

거몌오고져 쳥(請)니 남시(南氏) 셰샹(世上) 창상(滄桑)52)과 역니(逆理)

의 통(痛)을 초 격고 부인(夫人)으로 더브러 모히미 드므니 그 긴 거 

각고져 즉 문(文)이 단(短)고 의(意思) 궁(窮)여 부인(夫人)의 평

일(平日) 아다오믈 잘 긔록(記錄)디 못니 가(可)히 앗갑도다. 을(乙

巳)53) 월(四月) 십구일(十九日)노 하셰(下世)니 오호(嗚呼)! (哀

哉)라!

부인(夫人)의 착고 놉흔 실이 부녀(婦女)의 가(可)히 업섬  일은 

49) 참의공(參議公) : 연안 이씨의 남편인 金基大(1738～1777). 工曹參議를 역임하였음. 

50) 신시부(申氏婦) : 의유당 남씨. 평산 신씨 가문에 시집 갔음. 

51) 부인(夫人)의 아 : 金宗善(1766～1810)

52) 창상(滄桑) : 桑田碧海

53) 을(乙巳) : 17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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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行)미 업고 이셤  (行事) 혀도 아니 (行)미 업

서 시례가(詩禮家)의 댱(生長)야 고듕(高重) 힝덕(行德)이 므 거 

진(盡)티 못리오마 창텬(蒼天)이 그 무지(無知)시도다.

참의공(參議公)이 몬져 도라가고 놉고 착고 유한(幽閑)고 유법(有

法)고 긔이(奇異) 셩도(誠道)로 그 복 밧으미 엇디 그리 박(薄)뇨. 

이 둘히 계유 셩가(成家)고 아의 식(子息) 나흐믈 미처 못보고 셩

혼(成婚)티 못 이 〃시니54) 텬디간(天地間) 특츌(特出) 효(孝行)으

로 부인(大夫人)긔 막(莫大) 불효(不孝) 고55) 텬뉸(天倫)의 별

(自別) 녀(子女) 막연(漠然)이 리고 도라가 부인(大夫人)은 듀야

(晝夜) 통불승(哀痛不勝)여 거의 병환(病患)이 나시게 엿고 녀(子

女)의 호벽통(號擗哀痛)은 궁텬극디(窮天極地)고 외종족(內外宗族)

이 차셕(嗟惜)여 아니 슬허리 업고 비복(婢僕)은 여상모(如喪慈母)

니 부인(夫人)의 덕(德)을 이에 가(可)히 알니로다.

외종족(內外宗族)의 허다구졔(許多救濟)와 죠용이 돌보 아다온 셩

덕(盛德)은 이로 다 긔록(記錄)기 어려오 이 부인(夫人)의 덕(德)의 오

히려 젹은디라 긔록(記錄)디 아니코 구고존당(舅姑尊堂)의 아다온 젹

(行蹟)이 만흐련마 집이 고56) 모히미 드믈고 경향(京鄕)의 호여 

니〃 시 알 길히 업서 강을 긔록(記錄)여시 만히 딘 거 시 

모기 다 디 못니 가탄가셕(可嘆可惜)이로다.

을(乙巳)57) 뉵월(六月)에 부이모(夫姨母) 남시(南氏) 짓노라.

54) 셩혼(成婚)티 못  : 딸 셋 중 막내를 말함. 뒤에 洪稷謨의 처가 됨.

55) 부인(大夫人)긔 막(莫大) 불효(不孝) 고 : 대부인은 김시묵의 후처인 남양 홍씨

(1729～1791)를 말함. 효의왕후의 생모로 연안 이씨는 남양 홍씨보다 6년 일찍 棄世하였음. 

56) 고 : 다르고. 기본형은 ‘다’.

57) 을(乙巳) : 17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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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遺事)>

부이모(夫姨母) 신시부(申氏婦) 이딜부(姨姪婦) 연안니시(延安李氏) 

울고 시일(時日)이 임의 올므 남은 슬프미 진(盡)티 못야 냑간(若干) 

평일(平日)의 아 바 거두어 유(遺事)의 쳬(軆) 의방(依倣)야 

오 

오회(嗚呼)라. 부인(夫人)이 덕문(德門)의 댱(生長)고 시례(詩禮)의 

습쇽(習俗)야 나히 계유 십삼의 김시(金氏)의 드러오니 김시(金氏) 겨레 

크고 문회(門戶) 셩(盛)야 쳐신(處身)기 어려오 부인(夫人)이 묘년약

질(妙年弱質)노 능(能)히 승샹졉하(承上接下)니 부당(夫黨)58)이 다 그 맛

당믈 일니 그 유한졍뎡(幽閑貞靜) 덕(德)이 어려셔브터 넷 슉녀(淑

女)의 풍(風)이 잇더라. 

션비(先妣) 녀부인(呂夫人)이 오형(吾兄)을 곡(哭)시므로 거의 상명(喪

命)의 니러 겨시더니 밋 딜부(姪婦) 어드시매 흡연(洽然)이 비회(悲懷)

 위로(慰勞)야 로 하동(紫霞洞) 본집의 마자 일위시고59) 가면 문

득 여러 날 머므실  귀령(歸寧) 예 시러곰 부인(夫人)으로 더브

러 죠용이 모히  만흔디라.  지식(知識)이 쳔단(淺短)야 비록 사 

알기의 브죡(不足)나 부인(夫人)의 단슉(端肅) 덕(德)과 효슌(孝順) 

실(行實)을  일 친(親愛)고 심복(心服)야 샹(恒常) 승우(勝

友)로 보고 부인(夫人)이 날 셤기미  우리 형(兄) 셤기미여셔 다미 

업니  의 심(甚)히 감격(感激)고 깃버 심복(心服)으로 탁(托)

디라. 그러므로 일언반(一言半辭) 게 긔이미60) 업서 일을 라 상

확(相確)야61) 죠금도 애이미 업니 그 졍의(情誼) 도타오미 엇디 녜 

니 바 지긔(知己)여셔 다리오. 

 계유(癸酉)62)의  부(夫子)의 님읍(臨邑)63)의 원믈 라 갓더니 

58) 부당(夫黨) : 남편과 동성동본인 겨레붙이.

59) 마자 일위시고 : 맞이하여 이르게 하시고. ‘일우다’는 ‘이르다(致)’의 의미.

60) 긔이미: 속임이. ‘긔이다’는 ‘속이다’의 의미.

61) 상확​야 : 서로 의논하여 확실히 정하여.

62) 계유(癸酉) : 17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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긔년(其年)의 션비(先妣) 하셰(下世)시니64) 드여 죵텬지통(終天之痛)

을 품고 밋 고(古宅)의 도라오니 부인(夫人)이 즉시(卽時) 와 날을 보고 

눈물을 며 슬허 목이 쳐 졍(情)과 녜(禮) 고 지극(至極)니 겻 

잇 사이 뉘 감동(感動)티 아니리오. 

그 후(後) 만나미 졈〃 드므 만나면 믄득 흔열(欣悅)야 아연한 졍

(情)이 실노 심샹(尋常) 슉딜(叔姪)의 가(可)히 니 배 아닌디라.  깁

히 감격(感激)야  배이시니 믄득  말미 이신즉 부인(夫人)이 양

(每樣) 거두어 기 미처 못가 저허 고로   말이 〃신즉 다

야 숨기미 업더니라.

일셕(一席)의 부인(夫人)으로 더브러 죠용이 말더니  부인(夫人)을 

경계(警戒)야 오 

“그 품(資稟)이 고 아다와 날티 무 쟤(者) 밋 배 아니로

 다만 보니 그 집이 샤치(奢侈) 너모 과(過)야 평일(平日)의 긔망(期望)

과 다디라. 아디 못게라. 그 과연(果然) 모고 그러냐 알고도 짐 

(行)냐?” 

부인(夫人)이 샤왈(謝曰) 

“이 오히려 슉뫼(叔母) 모시 배로다. 딜뷔(姪婦) 빈한(貧寒) 집

의 댱(生長)야 복식(服飾)의 화려(華麗)믈 눈의 보디 못야시니 엇

디 몸으로 리오마 연(自然) 범(凡事) 유(自由)티 못야 녯 

규모(規模) 준(準行)니 큰 집 녯 풍쇽(風俗)을 일됴(一朝)의 변(變)티 

못나 인 즉 실(實)노 일호(一毫)도 샤치(奢侈)미 업노라.” 

고  쳑연(惕然)야 오 

“경오(庚午)65) 초하(初夏)의 동(齋洞)으로셔 딜부(姪婦)의 례(大禮)

예 닙을 오 다 초아 오니 의복(衣服)이 과샤(過奢) 분 아니라 함(函)

과 궤(樻) 다 안흐로 비단(緋緞)으로 나시니 가친(家親)이 보고 놀라 

밥을 폐(廢)고 차탄(嗟嘆)다”

거 드럿더니 그 후(後)의 보니 부셔(婦壻)의 오시 검박(儉朴)야 오

63)  부(夫子)의 님읍(臨邑) : 남편인 신대손의 성주목사 부임을 말함.

64) 긔년(其年)의 션비(先妣) 하셰(下世)시니 : 여부인의 죽음을 말함. 의령남씨 족보에는 을

해년(1755년)으로 나옴.

65) 경오(庚午) : 1750년. 혼인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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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과(過)고 남녀혼가(男女婚嫁)의 샤치(奢侈) 오시 업니  이에 

더욱 젼(前)말이 망녕(妄靈)되디 아니믈 탄식(歎息)얏노라. 

부인(夫人)이 다만  아이66) 〃시니 그 귀(貴)미 쳔금(千金)일 분 

아니라 그 의식(衣食)이 혹(或) 샹도(常度)의 디날디라도 사이 반시 허

물티 아닐 거시로 것 뵈와 추 무명으로 웃오 글고 추 밥과 열

은 반찬으로 그 주리믈 몌오고 소위(所謂) 듀단(紬緞)붓치  오리도 몸

의 븟티디 아냣더니 위연(喟然)이 김공(金公)의 쇼시(少時) 제 닙던 명지오

시 녯 샹(箱子)의 이시믈 보고 그 댱단(長短)이 맛므로67) 아 

닙히니 아 깃거 오 

“명지(明紬) 오시 이러시 됴흔 엇디 젼일(前日)의 날을 닙히디 아니

얏던고?” 

더라고 부인(夫人)이 날을 보고 뎐(傳)고 웃거  깁히 탄식(歎息)

야 오 

“부인(夫人)은 가히 인효공검(仁孝恭儉)이  몸의 모혓다 리로다. 셰

샹(世上)의 복(福) 앗기믈 부인(夫人) 니 뉘 이시리오.” 

부인(夫人)의 댱녀(長女) 뉴실(柳室)68)의 존구(尊舅) 일(生日)날 셩찬

(盛饌)을 쟝 베퍼 보려   날려 도아 셜(設)판기 쳥엿거 

그 의 역옥이 〃셔 친국(親鞫)시 거죄 잇디라.  글을 깃텨 (責)

야 오 

“그 지혜(智慧) 타인(他人)과 다디라. 국가(國家)의 식불감(食不甘) 

침불안(寢不安)신  당(當)야 셩찬(盛饌)을 셜(排設)야 사가(査

家)의 보미 일이 심히 호화(豪華)디라. 엇디 국가(國家)로 더브러 휴쳑

(休戚)69)을 가지로  의리(義理)오?” 

부인(夫人)이 즉시 샤과(謝過)고 음식(飮食)을 감(減)니 부인(夫人)

이  말 기 이러시 더라. 그런 고(故)로 긔(其) 듕(重)미 더욱 

졀(懇切)더니라. 

오호(嗚呼) 셕(惜哉)라! 이제  후(後)의 눌을 향(向)야 튱곡(衷曲)

66)  아 : 金宗善(1766～1801)을 말함.

67) 맛므로 : 알맞음으로써. ‘맛다’는 알맞다는 뜻임. 

68) 뉴실(柳室) : 柳諶에게 시집간 맏딸.

69) 휴쳑(休戚) : 기쁨과 근심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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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셜화(說話) 며  눌로 더브러 지긔(知己) 허(許)리오  창텬

(蒼天)의 앙화(殃禍) 바다 여 아과 여 을 나흐 다만  아을 

기니70) 부인(夫人)이  궁(窮)믈 블샹이 녀겨 날 보기 어미 티 

매  부인(夫人) 보기  티 더니 부인(夫人)이 쥬곡(晝哭)71) 후

(後)로 츌입을 흔 고(故)로  잇다감 군(君)의게 나아가 본즉 환열(歡悅)

 긔(氣色)이 면모(面貌)의 넘고 동〃쵹〃(洞〃燭〃) 졍셩(精誠)이 

(色辭)의 나타나더니 금년(今年) 삼월(三月)의 부인(夫人)이 쳥(懇

請)니  가 본즉 형(形色)이 쵸고(焦枯)야 셰(辭世)예 머디 아니

믈 지쟈(智者) 기려 알배 아니로  엇디 슌삭지(旬朔之內)예 니러

나디 아니믈 알니오.  그 도라오기의 미처 부인(夫人)이 당(堂)의 려 보

 그 턍결(悵缺) 을 일라 젼(前)과 별(自別)고 내  고련(顧

戀) 회푀(懷抱) 녜로 더브러  다더니 슬프다. 문득 쳔고영결(千

古永訣)이 되어 월(四月) 십구일(十九日)의 부인(夫人)이 쇽광(屬纊) 

긔별(寄別)을 드니 차호셕(嗟呼惜哉)라.  심히 앗기 밧쟈72) 갓 

졍(情)일 분 아니라 부인(夫人)의 현덕(賢德)으로 품명(稟命)미 태박

(太薄)야 일즉 쇼텬(所天)73)을 여희고 문득 효(孝子)의 양(色養)74)

믈 어긔고  셩손(姓孫)75)을 못보고 유녀(幼女)의 셩인(成人)믈 미처 

못보고 엄연(奄然)이 기리 가니 엇디 텬되(天道) 어디니 돕디 아니미 이러 

뇨.

방인(傍人)으로 여금 보면 내 말을 혹(或) 과(過)타 려니와 부인(夫

人)의 평일(平日) 놉흔 실(行實)을 내 아니면 뉘 능(能)히 말리오. 지긔

(知己)의 샹부(相符)믈 감창(感愴)고 덕(德行)의 몰(埋沒)믈 

아 못야 냑간(若干) 일을  외죵손(外從孫)의게 븟티거니와 년(年來)

예 졍신(精神)이 모손(耗損)야 능히 다 각디 못야 궐누(闕漏)미 만

70) 여 아과 ～ 기니 : 평산신씨 족보에는 申綏(1745～1780)와 申綬(1761～1802) 두 아들

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아들을 제외한 열 명의 자녀는 요절한 것으로 보임. 이 글

을 작성할 때에는 申綬만이 살아 있었음.

71) 주곡(晝哭) : 남편을 여읨. 1777년 남편 김기대가 棄世함.

72) 밧쟈 : 까닭. 이유. 

73) 쇼텬(所天) : 남편.

74) 양(色養) : 부모님 봉양. 부모님의 안색을 맞춰서 잘 봉양하는 것을 말함. 

75) 셩손(姓孫) : 후손. 여기서는 손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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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니 이 그 아다온 덕(德)의 만분지일(萬分之一)이라. 말이 엇디 과

리오.

을(乙巳) 뉵월(六月) 하완(下浣)에 부이모(夫姨母) 의령남시(宜寧南氏)

 셔(書)노라.




